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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사현장 안전점
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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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한)는 2026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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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는 올해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등 총 19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가뭄에 대비한 용수확보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공사 착수 시점에 맞춰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김경한 본부장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중대재

해 ZERO’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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